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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우월 효과(word superiority effect: WSE)는 비단어

(nonword)에 포함된 자모(letter) 또는 단독으로 제시되는 자

모보다 단어 속에 있는 자모를 더 정확하게 지각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WSE는 읽기 과정에서 하향 처리의 실재를 보여주

는 사례 중 하나로 이미 19세기 말에 이에 대한 보고가 발

견된다(Cattell, 1886). 또한 Reicher(1969)와 Wheeler(1970)

에 의해 영어에서 WSE에 대한 실험적 증거가 제시된 이후 

알파벳 문자 체계뿐만 아니라 다른 표기 체계의 언어에서도 

WSE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중국어: Cheng, 1981; Mok, 

2009. 일본어: Miura, 1978. 아라비아어: Jordan, Paterson 

& Almabruk, 2010).

언어 이해에서 WSE가 중요한 이유는 상향(bottom-up) 

처리와 함께 하향(top-down) 처리의 실재를 증거하기 때문

이다. 단어 읽기에서 상향 처리는 낮은 수준의 표기 정보 처

리가 고차 언어 표상인 음운 정보 및 의미 정보를 활성화시

키는 과정을 가리키고, 하향 처리는 고차 언어 정보가 표기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가리킨다. WSE는 심성어휘집(mental 

lexicon)의 어휘 정보에 근거한 하향적 처리가 낮은 수준의 

지각적 처리를 조절하는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어떤 

문자 시스템 또는 언어에서 WSE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해당 문자와 언어의 읽기 과정 모형을 만들 때 중요한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McClelland & Rumelhart(1981)의 

상호활성화(Interactive Activation: IA) 모형은 영어를 비롯

한 알파벳 문자 언어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WSE를 설명

하는 모형 중 대표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Carreiras, 

Armstrong, Perea & Frost, 2014). 상호활성화 모형에서 읽

기 과정은 시각적 세부특징(visual feature), 문자, 음운, 의미 

등 여러 수준의 정보들이 상호작용 하는 과정으로 간주된다. 

IA 모형에 따르면 낮은 수준의 시각적 세부특징 탐지기로부

터 얻어진 정보가 상향 처리를 통해 해당 단어의 어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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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성화하는 데, 이렇게 활성화된 어휘 정보는 다시 하위

의 정보 처리에 관여한다.

WSE는 한국어에서도 검토되었다. 초기의 연구들이 답하

고자 했던 문제는 한국어에서 WSE가 관찰되는지, 관찰된다

면 그 양상이 IA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하는 것이었다. 

특기할 것은 연구들이 주로 자모 지각에서 WSE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이다. 즉, 한글 자모1)가 글자 또는 단어 속에 

제시될 때가 자모 단독 또는 비글자/비단어 속에 제시될 때

보다 더 정확하게 지각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실험 결과에서 

우월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열등 효과를 보고한 연

구도 있지만(Kim & Kim, 1992), 대부분의 연구는 다른 언

어와 마찬가지로 글자/단어 속에 제시된 자모의 정확 지각률

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Kim, Chung, 1989; Kim & 

Kim, 1993; Park, 1995; Park & Bang, 2000; Chung & 

Park, 2006; Park & Hung, 2007). 반면에 글자 지각에서 

WSE를 조사한 연구는 매우 적다. 지금까지 Kim & 

Kim(1992)과 Park(1995)만이 글자를 지각하는 과제에서 

WSE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연구 모두 단어 조건의 

글자 탐지 정확률이 비단어 조건보다 더 높다는 결과를 보고

하였지만, Kim & Kim(1992)에서는 단독 글자 조건과의 비

교에서 단어 열등 효과가 보고되었고, Park(1995)에서는 개

인에 따라 단어 우월/열등 효과가 혼재하는 결과가 보고되

었다.

개별 자모나 글자가 단어 속에 제시될 때가 비단어 속에 

제시될 때보다 더 정확하게 지각되는 것은 단어 전체가 하나

의 표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Henderson, 1980; 

Mok, 2009). 단어 표상은 어휘 구조나 접촉 경험에 따라 강

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다. 강력한 단어 표상일수록 더 

강력한 하향 처리를 이끌어내며 그런 경우에 WSE가 더 크

게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단어 표상이 강하지 않은 경우, 

하향적 영향력이 작기 때문에 WSE도 작게 나타날 것이다. 

어떤 단어들이 강한 표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합의는 아

직 없지만, 일반적으로 접촉 빈도가 높은 친숙한 단어들은 

강한 표상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는 단어 의미의 구

1) 한글의 표기 단위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본 논문에서는 ‘자모’, ‘글자’, 

‘음절’, ‘단어’를 구분한다. ‘자모’는 대략 음소에 대응하는 단위로 자음 

자모와 모음 자모의 두 가지가 있다. 낱자, 자소 등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자모로 통일한다. ‘글자’는 자모를 조합하여 구성

된 표기 단위로 온글자, 음절합자, 음절 블록(block) 등으로 부르기도 한

다. 본 논문에서는 ‘글자’로 명명한다. ‘음절’은 ‘글자’에 상응하는 단위이

지만 일차적으로 음성 단위를 가리키는 단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표

기 처리를 다루는 본 논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단어’는 음성 단위와 

표기 단위를 구별하는 용어가 따로 없기 때문에 ‘단어’라고 부른다. 문맥

에 따라 음성 단위를 가리킬 수도 있고 표기 단위를 가리킬 수도 있다.

체성, 심상성 등에 따라 강한 표상과 약한 표상을 구분하기

도 한다(Perfetti, 2007). 그러나 개인 간 차이가 클 수 있다

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친숙한 단

어가 다른 사람에게는 생소한 단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시각 단어 재인 연구에

서 어휘 접속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어휘 속성

들 가운데 단어 빈도와 글자 빈도(실험 1) 그리고 의미 투명

성(실험 2)에 주목하고 이들 각각이 WSE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였다. 먼저, 단어 빈도는 단어 재인 속도를 가

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변인(Baayen, Feldman & Schreuder, 

2006)으로 빈도가 높은 단어는 빈도가 낮은 단어보다 더 빠

르고 정확하게 재인된다. 단어 빈도 효과라고 불리는 이 현

상은 고빈도 단어일수록 심성어휘집 내의 어휘 표상 강도가 

강하고 그 결과 어휘 접속이 신속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영어를 비롯하여 프랑스어나 독일어 등의 알파벳 문자 언어

에서 WSE를 보고한 초기 연구들은 WSE와 단어 빈도 효과

와의 상호작용을 발견하는 데 실패하였다(Günther, Gfroerer 

& Weis, 1984; Grainger & Jacobs, 1994). 고빈도 단어나 

저빈도 단어 모두에서 동일한 크기의 WSE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이후 사건관련전위(ERP)를 이용한 Coch & Mitra 

(2010)와 Proverbio, Zani & Adorni(2008)은 각각 영어와 

이탈리아어에서 단어 빈도와 WSE 사이에 상호작용을 발견

하였다. 두 연구는 행동 결과와 ERP 결과에서 저빈도 단어

에서보다 고빈도 단어에서 더 큰 WSE를 관찰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단어 수준으로부터의 하향 처리에 의해 낮은 수준의 

자모 지각이 조절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하였다.

WSE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단어 빈도와 함께 

본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글자 빈도이다. 자모를 모아쓰는 

한글 표기 방식 때문에 한글 읽기 시에는 글자의 처리가 매

우 중요하다고 제안되고 있다. Lee(1984)는 한글의 특성상 

자모 단독으로는 어떠한 기능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자음 자

모와 모음 자모가 결합하여 글자를 구성할 때 발음상으로나 

의미상으로 하나의 기본 단위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Park(1995)은 단어 내 글자의 위치(어두, 어말)에 따라 글자 

지각의 정확률이 다르다는 위치 효과를 보고하면서 이는 단

어를 구성하는 글자들이 개별적으로 처리됨을 반영하는 증거

라고 주장하였다. 한글의 글자는 각각 고유한 형태와 발음과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한자(Chinese character)와 유사하

다. 중국어 표기에 사용되는 한자는 로고그램(logogram) 문

자로 분류되는데, 중국어에서 WSE를 조사한 연구들은 단어 

빈도뿐만 아니라 글자(=한자) 빈도도 WSE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Mattingly & Xu, 1993; Mo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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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 Perfetti, Leng & Li, 2018).

영어와 중국어의 결과를 고려하면, 한국어에서 단어 빈도

와 글자 빈도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WSE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생각된다. 즉 WSE는 단어 빈도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

나고 글자 빈도가 높을수록 작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의 

실험 1은 단어 빈도와 글자 빈도 변인을 직교(orthogonal) 

조작하여 단어 빈도와 글자 빈도에 따라 WSE가 어떻게 조

절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단어 빈도의 경우, 강한 어휘 표상

을 가지는 고빈도 단어에서는 단어 맥락의 영향이 커지고 따

라서 WSE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저빈도 단어는 

약한 어휘 표상을 가지기 때문에 이 경우의 글자 지각은 단

어 맥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저빈도 단어에서보다 고빈도 단어에서 WSE가 더 클 것

으로 생각된다. 한편, 글자 빈도의 경우에는 단어 빈도와 반

대되는 결과가 예상된다. 사용 빈도가 높은 글자는 지각이 

용이하고 따라서 전체 단어로부터 오는 하향 처리에 의존하

지 않고도 정확하게 지각될 수 있다. 반면에 저빈도 글자의 

지각은 단어 수준의 활성화에 더 의존적일 수 있고 따라서 

WSE는 저빈도 글자 조건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된다.

실험 2에서는 단어를 구성하는 구성 성분(=글자)의 형태/

의미(morphological/semantic)적 속성이 WSE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다. 즉 한글 글자 지각에서 WSE가 의미 투명성

(semantic transparency)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할 

것이다. 의미 투명성이란 복합어를 구성하는 형태소와 전체 

단어의 의미 사이의 의미적 관련 정도를 나타낸다(Libben, 

2006). 영어 복합어의 단어 재인을 다룬 선행 연구들은 의미

적으로 불투명한 단어(예, ‘hogwash’)에 비해 의미적으로 투

명한 단어(예, ‘blueberry’)의 어휘 판단 수행이 우월한 의미 

투명성 효과를 보고하였다(Sandra, 1990; Libben, 1998, 

2006; Jarema, 2006; Myers, 2006). 의미 투명성에 따라 

WSE의 크기가 조절된다는 증거는 중국어 연구(Mok, 2009)

에서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Mok은 구성 형태소 각각이 모두 

불투명한 조건과 모두 투명한 조건 이외에 ‘투명+불투명’, 

‘불투명+투명’의 2가지 조건을 추가하여 4가지 수준의 의미 

투명성을 조작하였다. 실험 결과 완전 투명(투명+투명)한 조

건에 비해 나머지 3개의 조건에서 더 큰 WSE가 관찰되었

다. 이에 대해 Mok은 2개의 구성 성분 중 하나라도 불투명

한 경우에 전체 단어의 의미가 개입될 여지가 크고, 완전 투

명 조건에 비해 WSE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국어 단어 재인에서도 복합어의 의미 투명성을 다룬 연

구들이 있다(Bae, Yi, & Park, 2012; Bae & Lee, 2017). 

Bae, Yi, & Park은 단어 빈도를 통제한 2글자 한자어 재인

에서 의미적으로 불투명한 단어(예, ‘촉망’)보다 투명한 단어

(예, ‘풍력’)의 어휘 판단 수행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어의 의미 투명성이 단어 내 글자 지각에 어떤 영

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 다만 Bae & Lee의 

연구는 의미적으로 투명한 단어일수록 재인 과정에서 개별 

구성 성분―글자인 동시에 형태소―의 분리와 활성화가 강

하게 일어나는 반면, 불투명한 단어는 전체로서 처리됨을 시

사한다. Bae & Lee는 차폐 점화 어휘 판단 과제를 이용한 

실험에서 점화어와 표적어가 공유하는 글자/형태소가 의미적

으로 투명한 관계에 있을 때만 촉진적인 형태소 점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점화어 ‘두피’는 표적어 ‘두

통’의 처리를 촉진하였지만 점화어 ‘두께’는 그렇지 않았다. 

이처럼 의미 투명성에 따라 전체 단어 처리 또는 구성 성분 

처리의 양상이 다르다면, WSE의 크기 역시 의미 투명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의미적으로 투명한 단어의 경우 형태소 

분리를 통해 개별 구성 성분(=글자)들의 활성화가 강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글자 지각을 위해 단어 맥락에 많이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의미적으로 불투명한 단어는 개별 구성 

성분의 활성화가 약하기 때문에 글자 지각 시 단어 맥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상의 연구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의 실험 1과 2

에서는 Reicher-Wheeler 패러다임을 이용한 강제 선택 과제

를 이용하였다. Reicher-Wheeler 패러다임은 WSE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실험 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일련의 문자

열을 짧은 시간(50ms) 제시하고 이를 차폐한(masked) 다음, 

두 개의 선택지에서 표적 자극을 고르게 하는 강제 선택 과

제가 주어진다(Reicher, 1969; Wheeler, 1970). 이때 두 개

의 선택지(예를 들어, 단어 ‘WORD’에서 표적 자극이 ‘D’일 

때 선택지는 ‘D’ 또는 ‘K’) 모두 비슷한 빈도의 단어가 되도

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WORD’ / ‘WORK’), 이는 강제 선

택시 편향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앞에서 언

급한 한국어 선행 연구들 다수도 Reicher-Wheeler 패러다임

을 이용하였지만, 실제 실험에서 자극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글자 지각 시 WSE를 조사한 Kim & 

Kim(1992), 그리고 Park(1995)에서는 추측에 의한 선택시 

편향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점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들

고 있다. 예를 들어, 단어 ‘도시’에 대한 선택지로 ‘도’와 ‘모’

가 제시되었는데, 이 경우 ‘도시’와 ‘모시’의 단어 빈도 차이

가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자극을 구성할 때 특히 이 부분에 주의하였다(자극 설명 부

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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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1:�단어�빈도와�글자�빈도가

WSE에�미치는�영향

실험 1에서는 글자 지각에서 WSE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단어 빈도와 글자 빈도가 WSE의 크기를 조절하는지 살펴본

다. 두 개의 속성은 서로 다른 수준에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

다. 단어 빈도는 단어 수준에 작용하고 글자 빈도는 글자 수

준에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 속성은 모두 글자 지각에 

개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글자 빈도는 직접적으로 글자 

지각에 관계된다. 빈도가 높은 글자가 더 정확하게 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어 빈도는 간접적으로 글자 지각에 영

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빈도가 높은 단어 속에서 글자의 

지각이 우월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하향 피드백은 사용 빈

도가 높은 단어에서 더 클 것이다.

방� �법

참가자

참가자는 Y대 학부 재학생으로 심리학 과목을 교양으로 수

강하고 있는 93명이었다. 참가자는 실험 전 실험에 대한 안

내와 주의사항 및 참가비 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

에 서명하였으며 실험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도구

실험 자극의 제작과 실험 실시를 위해 Python 기반의 실험 

제작 프로그램인 Psychopy 3.0이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이 웹 

접속을 통해 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험용 스크립트 파일

을 온라인 실험 플랫폼인 Pavlovia(https://pavlovia.org)에 

등록하였다.

자극

국립국어원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김한샘, 2005)를 이용

하여, 어두 또는 어말의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글자를 포함

하는 2글자 단어-비단어 쌍 320개를 구성하였다. 단어 중 

절반은 고빈도 단어(HF word)였고 나머지 절반은 저빈도 

단어(LF word)였으며,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 각각은 

다시 목표 글자 빈도에 따라 고빈도 글자(HF character)/저

빈도 글자(LF character)로 구성하였다(Table 1 참고). 단어 

빈도는 백만어당 출현 빈도를 로그(log) 변환한 값을 사용하

였다. 고빈도 단어의 평균 빈도는 4.2, 저빈도 단어의 평균 

빈도는 0.7이었다. 목표 글자의 빈도는 해당 글자를 포함하

는 단어의 누적 빈도로, 고빈도 글자의 평균 빈도는 10.1, 

저빈도 글자의 평균 빈도는 7.9였다. 비단어 자극은 단어 자

극과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목표 글자를 가지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글자의 모음 자모를 대체하여 비단어를 구성하였다. 

비단어는 쌍이 되는 단어와 가능한 한 시각적으로 유사하도

록 하였다. 예를 들어, 단어 자극이 ‘비율’인 경우 쌍이 되는 

비단어 자극은 ‘비욜’이었다. 본 실험에서는 강제선택과제가 

사용되기 때문에 참가자의 추측 또는 편향에 의한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선택지의 구성이 중요한 것으

로 지적되었기(Reicher, 1969) 때문에 선택지의 정답과 오답

의 단어 빈도를 통제하였다. 예를 들어, 단어 ‘비율’의 목표 

글자가 어두 위치인 경우, 정답 선택지로는 ‘비’, 오답 선택

지로는 ‘자’가 제시되었는데, ‘비율’과 ‘자율’의 단어 빈도는 

각각 263과 276으로 서로 유사하였다. 단어-비단어 쌍에서 

목표 글자에 대한 선택지는 동일하였다. 예를 들어, ‘비욜’에 

대해 정답 선택지로는 ‘비’, 오답 선택지로는 ‘자’가 제시되어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비단어가 되도록 하였다. 모든 조건

에서 참가자가 탐지해야 하는 목표 글자는 어두와 어말 위치

에 동일한 비율로 구성되었다.

절차

모든 참가자는 실험 진행 전, 실험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을 글과 그림을 통해 제시받았다. 본 시행을 시작하기 전 8

Word frequency Character frequency

Context
Target character(CF)

Initial   Final

Foil character(CF)

Initial   Final
Nonword

Initial  Final

Word

Initial  Final

HF word
HF character 비욜  텽계 비율  통계 비(4.2)  계(4.1) 자(4.1)  제(4.2)

LF character 환슝  잔맥 환상  진맥 환(0.7)  맥(0.7) 증(0.7)  품(0.7)

LF word
HF character 도쵤  츈조 도출  찬조 도(4.2)  조(4.2) 구(4.1)  가(4.2)

LF character 맞슌  뵤담 맞선  부담 맞(0.7)  담(0.7) 특(0.7)  족(0.7) 

Note. CF = character frequency; HF = High frequency; LF = low frequency

Table� 1. Examples of the stimuli used in Experi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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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의 연습 시행을 통해 실험 절차에 대해 숙지하도록 하였

다. 모든 자극은 검은색 배경에 흰색으로 제시되었으며 자극 

제시 순서는 다음과 같다(Fig. 1 참고). 먼저 화면 중앙에 고

정점(“+”)이 500ms 동안 제시되고 고정점이 사라진 위치에 

실험자극(=단어 또는 비단어)이 40ms 동안 제시되었다. 실

험자극이 사라지고 나면 차폐 자극(“&&”)이 100ms 동안 제

시되었으며 이어서 차폐 자극의 위와 아래에 글자 선택지가 

제시되었다. 선택지는 앞서 제시되었던 실험자극에 포함되어 

있던 목표 글자(target)와 대안 글자(foil)였다. 참가자의 과제

는 두 개의 선택지 가운데 실험 자극에 포함된 글자와 일치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강제 선택 과제임을 강조하여 

실험자극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추측하여 반드시 반응

하도록 하였으며, 가능한 한 정확하게 반응하도록 요청하였

다. 이는 단어 재인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어휘 판단 또는 

명명 과제에서 빠른 반응과 정확한 반응을 둘 다 강조하는 

것과는 다른 강제 선택 과제의 특징이다. 위쪽과 아래쪽 글

자는 각각 키보드의 위 방향키(“￪”)와 아래 방향키(“￬”)를 눌

러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참가자가 반응하거나 또는 5초가 

경과하면 빈 화면이 1000ms 동안 제시된 후 다음 시행으로 

넘어갔다. 각 시행의 타임아웃 시간을 5초로 길게 설정한 이

유는 반응시간이 아닌 정확 반응률을 중요한 종속 변인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자극 제시 순서와 선택지 제시 위치는 모

두 무선화하였다.

결과�및�논의

분석�방법

분석은 정확 반응률만을 대상으로 하였다2). 참가자 중 평균 

2) 강제 선택 과제에서 얻어진 데이터의 특성상, 실험 과제 참가자들의 

반응시간은 통상의 단어 재인 실험에서 관찰되는 측정치(예: 어휘판단시

간, 명명시간)와 비교하여 매우 길었다(M = 1,080ms, SD = 826). 참가

자들에게 반응의 속도보다는 반응의 정확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일반적으로 긴 반응시간은 어휘 접근(lexical access)보다는 반응 단

계의 처리들을 반영할 우려가 있다. WSE를 다룬 연구들은 정확 반응률

에 한정하여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Baron, & Thurston, 

1973; Hung, Tzeng, & Ho, 1999; Marchetti, & Mewhort. 1986; 

정확률이 60% 미만이었던 6명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모두 

87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전체 320개의 단어 자극 가

운데 평균 정확률이 70% 미만이었던 3개의 단어(“필사”, 

“향취”, “베틀”)는 참가자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단어로 간

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통계 분석을 위해 R 언어(R 

Core Team, 2020)를 사용하였으며, lme4 패키지(Bates, 

Maechler, Bolker & Walker, 2015)에 포함된 glmer 함수

를 이용하여 선형 혼합 효과(linear mixed effect: LME)를 

분석하고, lmerTest 패키지(Kuznetsova, Brockhoff & 

Christensen, 2017)를 이용하여 p값을 구하였다.

혼합효과모형에 투입한 설명 변인3)은 단어 빈도, 목표 글

자 빈도, 목표 자극 위치, 맥락 유형 등 4개였다. 단어 빈도

(고/저)와 글자 빈도(고/저)는 요인 설계 실험에서 범주 변인

으로 취급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LME를 통한 좀더 세밀한 

분석을 위하여 연속 변인으로 모형에 입력하였다. 각각의 빈

도값은 로그변환 후 평균중심화(mean-centering)를 실시하였

다. 글자 위치(어두/어말)와 맥락 유형(단어/비단어)은 범주 

변인이었으며 합대비(sum-to-zero contrast) 코딩을 실시하

여 모형에 입력하였다. 무선 변인으로는 참가자와 자극 항목

을 사용하였다. WSE의 검증을 위해서는 모형에 설명 변인과 

맥락 유형과의 상호작용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요 

설명 변인과 맥락 유형의 2원 상호작용들을 투입한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어서 설명 변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포함하

는 3원 상호작용 모형을 구성하였는데, 3원 상호작용 모형과 

2원 상호작용 모형 사이에 설명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최종 모형으로 2원 상호작용 모형을 선택하였

으며 Table 3에 고정 효과들을 제시하였다(최종 모형: ACC 

～ (Char_Freq + Word_Freq + Position) x Lexicality + 

Grossi, Murphy, & Boggan, 2009; Hildebrandt et al., 1995; Jordan, 

Paterson & Almabruk, 2010; Kim & Kim, 1992; Park, 1995; Jung 

& Park, 2005; Park & Jung, 2007).

3) 실험 변인이 아닌 어휘 속성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단어 자극의 

어두 음절 토큰빈도, 어말 음절 토큰빈도, 자모 이웃 크기, 음절 이웃 크

기, 고빈도 음절 이웃(자신보다 빈도가 높은 단어 수) 등을 통제 변인으

로 모형에 투입하였지만 어떤 변인도 모형의 설명력을 유의미하게 향상

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실험 변인만을 투입한 모형을 선택하였다.

Fig.� 1. Example of a trial sequence in Experiment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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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Subject) + (1 | item)). 

결과�및�논의

Table 2와 3에 각각 조건별 글자 선택 정확률과 LME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WSE(맥락 유형의 주효과)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b = -0.7423, SE = 0.0781, z = 

-9.494, p < .001. 모든 조건에서 비단어 속에 제시된 글자

보다 단어 속에 제시된 글자가 더 정확하게 판단되었다(단어 

맥락 88.2% vs. 비단어 맥락 78.1%). 단어 빈도의 주효과가 

유의하였고, b = 0.0951, SE = 0.0254, z = 3.737, p < 

0.001, 단어 빈도와 단어 맥락의 상호작용도 유의하였다, b 

= 0.0637, SE = 0.0270, z = 2.359, p < .05. 단어 빈도가 

높으면 WSE(단어 조건 정확률에서 비단어 조건 정확률을 

감산한 값)가 증가하고 단어 빈도가 낮으면 WSE가 감소하

였다. 이것은 영어와 중국어 선행 연구들의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Mok, 2009; Coch & Mitra, 2010). 글자 빈도의 

주효과가 유의하였고, b = -0.2360, SE = 0.04636, z = 

-5.091, p < .001, 글자 빈도와 단어 맥락의 상호작용도 유

의하였다, b = 0.1737, SE = 0.0365, z = 4.761, p < .001. 

글자 빈도가 높으면 WSE는 감소하고 글자 빈도가 낮으면 

WSE는 증가하였다. 이런 결과는 중국어를 사용한 실험의 결

과와 유사하다(Chen, Perfetti, Leng & Li, 2018). 글자 위치

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b = -0.5115, SE = 0.0972, z = 

-5.258, p < .00. 어두 위치의 글자가 어말 위치의 글자보다 

더 정확하게 지각되었다(86.6% 대 79.6%). 그러나 글자 

위치와 단어 맥락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b = 

-0.1995, SE = 0.1027, z = -1.943, p = .052. 어두 위치

에서 WSE가 6.9%, 어말 위치에서 WSE가 13.2%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나 위치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 유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실험 1은 글자의 지각이 맥락 정보의 영향을 받지만 글자 

속성과 어휘 속성에 따라 그 영향력이 조절될 수 있음을 보

여주었다. 실험 1에서는 어휘 속성 중 단어 빈도를 글자 속

성 중 글자 빈도에 집중하였지만 단어의 의미 속성도 글자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어 내 글자들은 

단어 전체의 의미에 기여하는 정도―의미 투명성―가 서로 

다르다. ‘고온’의 구성 글자 ‘고’과 ‘온’의 의미는 ‘높은 온도’

라는 단어 전체의 의미에 분명하게 기여하지만 ‘요리’의 ‘요’

Fixed effect b SE z

Intercept 2.6160 0.1158  22.573***

Character frequency -0.2360 0.0463 -5.091***

Word frequency 0.0951 0.0254 3.737*** 

Position -0.5115 0.0972 -5.258***

Context -0.7423 0.0781 -9.494***

Character frequency x Context 0.1737 0.0365 4.761***

Word frequency x Context -0.0637 0.0270 -2.359*

Position x Context -0.1995 0.1027 -1.943

Note. ***p < .001. **p < .01. *p < .05.  

Table� 3. Fixed effects of accuracy in Experiment 1

Word frequency Character frequency

Context

Word

Initial      Final

Nonword

Initial      Final

HF word
HF character 92(26)     86(34) 87(33)     83(37)

LF character 91(27)     90(29) 81(39)     80(40)

LF word
HF character 85(35)     83(37) 73(44)     70(45)

LF character 90(29)     86(33) 75(43)     73(44)

Note. HF = High frequency; LF = low frequency

Table� 2. Mean accuracy (%) and standard deviations (in parentheses) for Experi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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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리’는 그렇지 않다. 실험 2는 의미 투명성을 단어-글자

의 의미 관계로 간주하고 의미투명성의 차이가 글자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WSE를 통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실험� 2:� 의미�투명성이�WSE에�미치는�영향

실험 1의 결과는 2글자 단어 내 글자 지각에서 WSE를 뚜렷

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WSE의 크기가 단어 속성(=단어 빈

도)과 글자 속성(=글자 빈도)에 따라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글자 지각에서 단어 맥락의 영향이 글자 속성에 

따라 달랐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실험 2에서는 또 다른 

글자 속성으로 글자의 의미 속성에 초점을 맞춘다. 글자의 

의미가 투명할수록 글자의 지각은 쉬울 것으로 가정한다. 따

라서 글자의 의미가 투명할수록 단어 맥락에 의해 도움을 덜 

받아도 글자 지각이 용이할 것이고 따라서 WSE가 작게 나

타날 것이다. 반면에 글자의 의미가 투명하지 않은 경우 글

자의 지각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단어 정

보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게 되고 그 결과 WSE가 더 클 것

으로 예측된다.

방� �법

참가자

Y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심리학 과목을 교양으로 수강하

고 있는 학부생 45명이 자발적으로 참가하였다. 참가자는 실

험 전에 실험에 대한 안내와 주의사항 및 참가비 지급에 관

한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에 서명하였으며 실험은 모두 온라

인으로 진행되었다.

도구

실험 1과 동일하였다.

자극

한자어를 실험자극으로 사용하였으며 의미 투명성이 높은 단

어와 낮은 단어가 동일한 비율로 선정되었다. 단어-비단어 

쌍과 선택지를 구성하는 방식은 실험 1과 동일하였다. 조건

에 따른 자극의 예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어두 또는 어말

의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글자를 포함하는 2글자 단어-비단

어 쌍 160개를 실험 자극으로 이용하였다. 단어 자극은 모두 

2글자 저빈도 한자어였으며 백 만어 당 평균 로그(log) 빈도

는 2.56이었다. 단어 자극 중 절반인 80개는 의미적으로 투

명한 단어였고 나머지 80개는 의미적으로 불투명한 단어였

다. 의미 투명성의 판단은 사전적(dictionary) 기술과 주관적 

평정을 참고로 하여 결정하였다(Bae, Yi, & Park, 2012 참

고). 우선 단어를 구성하는 글자 각각의 의미가 단어의 사전

적 정의에 모두 포함되면 투명한 단어로, 그렇지 않으면 불

투명한 단어로 판단하였다. 먼저 논문의 저자 가운데 1명이 

사전적 기술을 참고하여 주관적 평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후 

실험에 참가하지 않는 대학원생 2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

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비단어 자극은 단어 자극과 동일한 위

치에 동일한 목표 글자를 가지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글자의 

모음 자모를 시각적으로 유사한 다른 자모로 대체하여 구성

하였다. 실험 1과 마찬가지로 강제 선택 과제에서 선택지로 

제시되는 정답과 오답의 단어 빈도를 통제하였고, 참가자가 

탐지해야 하는 목표 글자는 어두와 어말 위치에 동일한 비율

로 나타나도록 하였다.

절차

실험 1과 동일하였다.

결과�및�논의

분석�방법

평균 정확률이 60% 미만이었던 2명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모두 43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평균 정확률이 70% 미만

Semantic transparency

Context
Target character(CF)

Initial    Final

Foil character(CF)

Initial    Final
Nonword

Initial  Final

Word

Initial  Final

Opaque 객갸   웨령 객기   아령 객(2.6)   령(2.6) 염(2.6)   량(2.6)

Transparent 독셜   푱력 독살   풍력 독(2.6)   력(2.6) 총(2.6)   랑(2.6)

Note. CF = character frequency

Table� 4. Examples of the stimuli used in Experime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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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2개의 단어(“심굴”, “풍모”)는 참가자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단어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통계 분석은 반

응 정확률에 한정하여 실시하였으며4) 분석 방법은 실험 1과 

동일하였다. 의미 투명성이 WSE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혼합효과모형에 투입한 설명 변인은 의미 투명성, 맥락 

유형, 목표 자극 위치와 단어 빈도, 목표 글자 빈도 등 5가

지였다. 단어 빈도와 글자 빈도는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였으

며 로그변환 빈도값을 평균중심화(mean-centering) 하여 사

용하였다. 의미 투명성, 맥락 유형, 목표 자극 위치는 범주 

변인이었다. 참가자와 자극 항목을 무선 변인으로 사용하였

다.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주요 설명 변인과 맥락 유형의 2

원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최종 모형: ACC ～ Word_Freq + Char_Freq + (Position 

+ Transparency) x Lexicality + (1 | Subject) + (1 | 

item)).

결과�및�논의

Table 5에 실험 조건에 따른 반응 정확률의 평균과 표준편

차를, Table 6에 LME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실험 2에서

도 전형적인 WSE가 나타났다, b = -0.7441, SE = 0.1356, 

4) 실험 1에서처럼 반응시간이 길고 편차가 컸기 때문에(M = 1,046ms, 

SD = 833) 더 이상의 분석은 하지 않았다.

z = -5.484, p < .001. 모든 조건에서 단어 맥락은 비단어 

맥락에 비해 목표 글자의 지각을 향상시켰다(단어 맥락 

91.5% 대 비단어 맥락 85.0%). 통제 변인으로 투입된 글자 

빈도의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b = -0.0956, SE = 

0.0388, z = -2.463, p < .01, 단어 빈도의 주효과는 유의하

지 않았다. 글자 위치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b = 

-0.3873, SE = 0.1360, z = -2.848, p < .01. 어두 글자의 

판단이 어말 글자의 판단보다 더 정확하였다(어두 87.5% 대 

어말 81.5%). 그러나 글자 위치와 맥락 유형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WSE의 크기는 어두와 어말에서 서로 

다르지 않았다. 의미 투명성의 주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b = -0.3423, SE = 0.1363, z = -2.512, p < .05. 의미 투

명성이 높은 조건에서 글자 지각이 더 정확하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의미 투명성과 맥락 유형의 상호작용이 유의

하게 나타난 것이다, b = 0.3413, SE = 0.1467, z = 2.326, 

p < .05. 즉, 의미 투명성에 따라 WSE의 크기가 다르게 나

타났다. 글자 의미가 투명한 조건에 비해 글자 의미가 불투

명한 조건에서 WSE가 더 컸다(투명 조건 6.5% 대 불투명 

조건 10.5%). 이는 글자 의미가 투명한 경우에 형태소 수준

의 활성화를 받아서 단어 맥락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필요로 

Semantic transparency

Context

Word

Initial     Final

Nonword

Initial      Final

Opaque 91(28)     90(29) 84(35)     76(42)

Transparent 90(29)     84(36) 85(36)     76(42)

Table� 5. Mean accuracy (%) and standard deviation (in parentheses) for Experiment 2

b SE z

(Intercept) 2.7250 0.1637 16.624*** 

Word frequency 0.0547 0.0355 1.539

Character frequency -0.0956 0.0388 -2.463*

Position -0.3873 0.1360 -2.848**

Semantic transparency -0.3423 0.1363 -2.512*

Context -0.7441 0.1356 -5.484*** 

Position x Context -0.2482 0.1472 -1.685

Semantic transparency x Context 0.3413 0.1467 2.326*

Note. *p < .05. **p < .01. ***p < .001.

Table� 6. Fixed effects of accuracy in Experime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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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반면, 글자 의미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형태소 수

준의 활성화가 적어서 단어 맥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Mok(2009)의 중국어 실험에서도 글

자 의미가 불투명한 조건에서 더 큰 WSE가 나타났는데 글

자 의미가 투명한 경우에는 글자 재인을 위해 단어 정보에 

의존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글자 지각에서 글자 속성과 어휘 속성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강제선택 글자 판단 

과제에서 나타나는 WSE에 초점을 맞추었다. WSE는 단어 

맥락 속의 글자 지각이 비단어 맥락 속의 글자 지각보다 우

수한 것을 가리킨다. 글자 지각에서 WSE를 조절할 수 있는 

요인으로 어휘 속성과 글자 속성을 나눌 수 있다. 어휘 속성

에는 단어 빈도, 단어 이웃, 심상성, 구체성 등이 있으며 글

자 속성으로는 글자 빈도, 글자 유형, 의미 투명성 등이 있

다. 어휘 속성의 영향은 글자 지각에서 하향 처리를 반영하

고, 글자 속성의 영향은 상향 처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글자 지각은 우선적으로 글자 속성의 영향을 받

을 것이다. 예를 들어 빈도가 높은 글자의 지각은 빈도가 낮

은 글자의 지각보다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글자 지

각에 대한 단어/비단어 맥락의 영향은 글자 빈도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 빈도가 높은 글자는 비단어 속에 제시

될 때에도 정확하게 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빈도가 

낮은 글자는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지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맥락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

다. 즉 WSE는 어휘 속성뿐 아니라 글자 속성에 의해 조절

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글자 지각에서 어휘 속성과 글자 속성의 

역할과 둘 간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두 개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1에서는 단어 빈도(=어휘 속성)와 글자 빈

도(=글자 속성)를 조작하였으며, 실험 2에서는 글자의 의미

적 속성으로 의미 투명성을 조작하였다. 실험 결과 글자 지

각의 정확률은 비단어 맥락에서보다 단어 맥락에서 높게 나

타나는 전형적인 WSE가 확인되었다. 이런 결과는 어휘 수준

으로부터의 하향 처리가 구성 자모/글자 지각에 개입한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론이 한글 읽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실험 1의 결과에서, 단어 빈도와 글자 빈도는 

모두 WSE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WSE는 

저빈도 단어보다 고빈도 단어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표적 

글자가 고빈도인 경우보다 저빈도인 경우에 WSE가 더 컸다. 

단어 빈도에 따라 WSE의 크기에 차이가 난 것은 단어 수준

에서 글자 수준으로의 하향 처리가 단어 빈도에 따라 다르다

는 것을 보여준다. 고빈도 단어는 저빈도 단어에 비해 심성

어휘집 내의 어휘 표상이 더 강하기 때문에 글자 처리에 미

치는 하향적 영향이 더 컸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강한 단어 

맥락의 도움을 받는 고빈도 단어 속에 있는 글자 지각이 상

대적으로 약한 단어 맥락의 영향을 받는 저빈도 단어 속에 

있는 글자 지각보다 우월하였다.

실험 1에서는 WSE에 대한 글자 빈도의 영향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글자 빈도가 높은 경우 WSE가 더 작았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빈도가 높은 글자가 낮은 

글자에 비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 이런 경

우는 단어 맥락의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고 따라서 WSE는 

작게 나타날 것이다. 즉 단어 수준으로부터의 하향적 영향

은 제한적이 될 것이다. 반면에 목표 글자의 빈도가 낮을수

록 단어 맥락의 영향이 커질 것이고 WSE도 크게 나타날 

것이다.

실험 1의 결과는 영어와 중국어에서 얻어진 결과와 일부 

유사하지만, 차이점도 있다. 단어 빈도가 높을수록 더 큰 

WSE가 관찰된 것은 영어와 중국어의 선행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와 일치한다(영어: Proverbio, Zani & Adorni, 2008; 

Coch & Mitra, 2010, 중국어: Mattingly & Xu, 1993; 

Mok, 2009; Chen, Perfetti, Leng & Li, 2018 참조). 하지

만 글자 빈도에 따른 WSE의 크기는 중국어 결과와 다르다. 

중국어에서 WSE는 저빈도 글자 조건에서만 나타나고 고빈

도 글자 조건에서는 WSE가 나타나지 않았다(Shen & Li, 

2012).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저빈도 글자에 비해 크기는 작

지만 고빈도 글자에서도 여전히 유의한 WSE가 나타났다. 

WSE가 어휘 수준으로부터의 하향적 처리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을 감안하면, 한글 글자의 지각은 중국어 한자 지각에 

비해 어휘 수준의 처리에 더 의존적임을 시사한다. 중국어 

한자 지각과 비교해서 한글 글자 지각이 어휘 수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글 글자가 

가진 형태/의미적 특성이 중국어의 한자와 다르다는 것이 하

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한자가 글자마다 고유한 형태와 의

미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한글 글자는 의미와의 대응이 

모호하다. ‘형’은 다수의 의미에 대응하는 글자로서 ‘형님’이

라는 단어 속에서는 ‘elder brother’의 의미가 되고, ‘형벌’이

라는 단어 속에서는 ‘legal’이라는 의미가 된다. 반면에 한자

의 경우 ‘兄’(발음=형, 의미=elder brother)과 ‘刑’(발음=형, 

의미=legal)은 글자와 의미가 일대일 대응한다. 따라서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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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처리에서 한자는 한글보다 훨씬 맥락 독립적일 가능

성이 있다.

실험 2의 결과는 글자의 의미 속성에 따라 WSE의 크기가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의미 투명성은 복합어에서 전체 단어

의 의미에 구성 성분(=형태소)의 의미가 기여하는 정도로 정

의되는데, 복합어의 재인 과정에서 구성 성분이 분리되어 처

리되는지 아니면 전체 단어로 처리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이용된다. 의미적으로 투명한 단어일수록 개별 구성 성분들

의 분리와 활성화가 강하게 일어나는 반면 불투명한 단어는 

전체로서 처리된다는 선행 연구 결과(Bae & Lee, 2017)에 

근거하여 의미 투명성이 낮을수록 WSE가 클 것으로 예측되

었는데 실험 2의 결과는 이런 예측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실험 2의 결과를 Bae & Lee(2017)와 비교하여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투명한 단어들은 구성 성분, 즉 개별 형태

소의 분리와 활성화가 강하게 일어난다. 예를 들어, ‘풍력’과 

같이 의미 투명성이 높은 단어의 경우 ‘풍(=바람)’과 ‘력(=

힘)’이라는 구성 성분으로 분리되어 처리되며 각각의 활성화 

강도가 높다. 그런데 한자어에서 개별 형태소는 곧 개별 글

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글자를 지각하기 위해 전체 단어의 

의미 활성화에 의존할 필요가 줄어들고, 그 결과 단어 맥락

과 비단어 맥락에서 글자 지각의 정확률에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WSE 작음). 반면, ‘아령’과 같은 불투명 단어의 경

우 ‘아(=벙어리)’와 ‘령(=방울)’에 해당하는 개별 구성 성분의 

활성화가 약하고 ‘아령’이라는 전체 단어로 처리된다. 이처럼 

약한 활성화 상태에 있는 개별 형태소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표기 단위인 개별 글자의 활성화도 약할 것이고 그 결과 글

자 지각은 단어 맥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불투명 

단어 조건에서 WSE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단어 재인이 아니라 글자 지각에 초점을 맞추

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각 단어 재인에 대한 모형들에 근

거하여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단어 재인 모형

은 세부특징, 자모 등과 같은 초기 처리에 대해 상세하지 않

기 때문이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의 결과를 설

명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모형은 Rumelhart & McClelland 

(1982)의 IA 모형으로 생각된다. IA 모형은 WSE를 설명하

는 모형으로 현재까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모형은 세

부특징, 자모, 단어의 3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향 처리

와 하향 처리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영어의 경우 

자모의 지각은 세부특징 수준의 처리뿐 아니라 단어 수준의 

처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단어 속의 자모는 단어 수

준 처리의 도움을 받지만 비단어 속의 자모는 단어 수준으로

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단어 속의 자모의 지각

이 우월하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work’의 자

모 ‘k’를 비단어 ‘owrk’의 자모 ‘k’보다 더 정확하게 지각할 

수 있는 것은 심성어휘집의 단어 표상으로부터 자모 표상으

로 가는 하향 처리 때문이다. IA 모형은 영어의 WSE는 잘 

설명하지만 한글 글자 지각에서 WSE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IA 모형의 수정이 필요하다. 자모를 모아쓰는 방식 때문에 

생기는 표기 단위인 글자를 위한 수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글 글자 지각을 설명하기 위한 IA 모형은 적어도 세부특

징-자모-글자-단어의 4수준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Yi(2009)의 모형은 영어 IA 모형을 수정/확장하여 한글 

단어 재인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 것으로 글자 수준을 명시하

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모형은 글자(syllable; 한글 글자, 한

자 글자) 수준이 중심이며 글자의 의미 처리를 반영하여 형

태소 수준도 포함하고 있다. 글자 수준의 처리는 하위의 자

모 수준 및 상위의 단어 수준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연결

되어 있다. 이 모형으로 본 실험 1과 2에서 나타난 결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글자 지각은 글자 수준의 활성

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실험 1과 2에서 나

타난 WSE는 단어 수준에서 글자 수준으로의 하향 피드백에 

의한 것으로 설명한다. 실험 1의 단어 빈도와 글자 빈도가 

WSE와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은 각각 하향 피드백과 상향 

처리의 영향으로 설명된다. 하향 피드백은 단어 수준 활성화

의 크기에 비례한다. 고빈도 단어의 경우 하향 피드백이 크

고 저빈도 단어의 경우는 하향 피드백이 작기 때문에 고빈도 

단어에서 WSE가 더 크게 나타난다. 글자 속성은 글자 수준

의 활성화 즉, 상향 처리를 결정하는 데 기여한다. 빈도가 

높은 글자의 활성화는 빈도가 낮은 글자에 비해 더 강하게 

일어난다. 따라서 빈도가 높은 글자들은 어휘 수준으로부터

의 하향 피드백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실험 2의 결과는 Yi(2009)의 모형의 형태소 수준으로 설

명이 가능하다. 형태소 수준은 단어의 의미 요소들로 구성되

어 있고 단어 수준과 글자 수준에 연결되어 있다. 실험 2에

서 의미적으로 투명한 단어에서 WSE가 작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 형태소 수준으로부터의 활성화 전파와 관련이 있다. 

의미적으로 투명한 단어는 구성 형태소로 분석되어 형태소 

수준의 관련 단위들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활성화는 다시 글

자 수준으로 피드백 된다. 즉 의미적으로 투명한 단어 안의 

글자는 단어 수준의 피드백뿐 아니라 형태소 수준으로부터의 

피드백에 의해 활성화 수준이 올라간다. 즉 의미적으로 투명

한 단어 안의 글자는 마치 글자 빈도가 높은 경우와 같이 

쉽게 지각될 수 있다. 따라서 단어 수준으로부터의 피드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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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은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의미 투명성이 높은 단어

들은 의미 투명성이 낮은 단어들에 비해 작은 크기의 WSE

가 나타난 것이다.

본 연구는 글자 지각에 초점을 맞추었다. 글자 지각에서 

WSE에 대한 연구는 자모 문자를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실

시하기 어렵고 중국어와 일본어 등에서 실시되었다(Mok, 

2009; Miura, 1978). 한국어에 대한 연구도 대부분은 자모 

지각을 다루었으며 글자 지각을 다룬 경우는 매우 적고, 자

극과 실험 방법의 통제 문제로 글자 단위에서의 WSE가 나

타나는지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였다. 본 연

구는 실험 자극과 선택지의 속성을 엄밀하게 통제하였으며, 

통계적 검증력(power)을 높이기 위해 Brysbaert & 

Stevens(2018)의 제안에 따라 조건당 관찰 수를 1,600 시행

으로 확보하였다. 실험 1과 2의 모든 조건에서 신뢰할 수 있

는 WSE를 확인하였고, 이는 한글 글자 지각에서 단어 맥락

의 하향 처리가 실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건한(robust) 

증거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WSE를 어휘성(lexicality)의 맥

락에서만 다루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실험 자극으로 단

어와 비단어만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WSE는 단어-문자

(word-letter)의 맥락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다. 즉 자극이 하

나의 단어일 때와 하나의 문자일 때를 비교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적용하면 실험 자극이 단어인 조건(예: ‘풍력’)을 실

험 자극이 단일 글자인 조건(예: ‘풍’)과 비교하는 것이다. 

본 연구와 같이 단어/비단어 조건만 비교한 선행 연구들도 

있지만(Jacobs & Grainger, 1992; Grainger et al., 2003; 

Mok, 2009), 단독 자모/글자 조건을 포함하여 WSE를 관찰

한 연구들도 많다(Reicher, 1969; Wheeler, 1970; Miura, 

1978; Cheng, 1981). 본 연구는 WSE 자체를 확인하는 것

보다 글자 속성과 어휘 속성이 어떻게 WSE를 매개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단어/비단어 맥락만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단독 글자 조건과의 비교를 통하여 

어휘 속성과 글자 속성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 확인할 필

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WSE를 통해 한글 글자 표상과 어

휘 표상의 실재를 지지하는 실험적 증거를 발견하였다. 다수

의 연구들이 한글 자모/글자 지각에서 WSE의 실재 여부를 

검증하였지만, WSE가 어휘 속성과 글자 속성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진 바가 없다. 본 연

구를 통해 단어 재인에서 중요한 어휘 속성으로 간주되는 단

어 빈도와 의미 투명성이 모두 글자 지각에서 WSE의 크기

를 조절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목표 글자 빈도의 영향도 확인

하였다. 즉 단어 내 글자의 지각은 글자 빈도와 같은 상향적 

영향과 어휘 수준으로부터의 하향적 피드백을 모두 받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글 글자의 의미가 한글 글

자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이

다. 이는 한글 글자가 표기 정보와 음운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의미 정보를 전달하는 단위로서도 기능함을 시사한

다. 앞으로 한글 읽기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의미 단위로서

의 한글 글자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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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글자�지각시�단어우월�효과:�어휘�속성의�역할

고은태1,� 배성봉1,� 이윤형1

1영남대학교�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Reicher-Wheeler 패러다임을 이용해 한글 글자 지각에서 단어 우월 효과(word superiority effect: WSE)가 나

타나는지와 그 효과가 어휘적 속성(하향처리)의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어휘 속성인 단어 빈도, 글자 

빈도 및 의미 투명성을 조작하였다. 실험 결과 단어 빈도 및 글자 빈도(실험 1)와 의미 투명성(실험 2)과 같은 어휘적 속성이 

WSE와 상호 작용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즉, WSE는 목표 단어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목표 글자 빈도가 낮을수록, 그리

고 목표 단어의 의미 투명성이 낮을수록 더 크게 관찰되었다. 이는 시각적 단어 지각이 하향 처리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단어 우월 효과, 하향 처리, 단어 빈도, 글자 빈도, 의미 투명성


